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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Cards

요즈음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을 접하면서 

두 편의 미국 정치드라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NBC TV의 웨스트 윙(West Wing)은 1999년부터 2006년

까지 방영되었고 시즌 7을 끝으로 종영되었다. 드라마 제

목은 백악관의 서쪽 별관‘웨스트 윙’에서 빌려왔다. 빌 클

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유머러스하게 백악관 일상을 다루

었으나 조지 워커 부시 행정부 시대로 들어서면서 '공화당 

행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행정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가

정하에 진행되었다. 원래는 시즌 8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2006년 대통령 비서실장 리오 역의 존 스펜서가 사망하자 

서둘러 종영했다. 

드라마 내용이 매우 이상주의적이다. 대통령은 현명하며 

정의롭다. 보좌진들은 전혀 사심이 없고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최선을 다한다. 때로는 정

적들이 대통령과 보좌진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참

모습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기도 하며,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모두 대의를 추구하는 라이벌일 뿐이다. 등장인

물 중에 악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단지 자신의 소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 그리

고 똑똑한 국민들은 그들을 재선시켜 준다. 오늘날 벌어지

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한국 정치판과 흡사한 드라마는‘하

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이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놀이용 카드를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서 탑처럼 쌓아올린 집을 가리킨다. 이렇게 카드로 만

들었기 때문에 구조가 엉성하고 불안정하여 무너지기 쉽

다. 이 모습을 빗대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

운 상황이나 불안정한 계획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한다. 

또‘House’는 하원을,‘Cards’는 도박을 은유하기도 한

다. 권력자의 파워 게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

한‘카드로 만든 집’과 같고 조직 속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한 장의 카드’에 불과하다. 이 드라마

는 그러한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시즌 6, 총 73부로 이어지는 드라

마로 정치판이 얼마나 시궁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드라마는 에미상 9개 부문에 지명되어 그 중 3개(감독상, 

촬영상, 캐스팅상)를 수상했다. 골든 글로브에 4개 부문에 

지명되었으며, 로빈 라이트(클레어 언더우드 역)가 티브이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

서 주인공 케빈 스페이시는 시즌 6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

되고 등장하지 않는다. 

드라마는 프랜시스 프랭크 언더우드(케빈 스페이시 분)

가 자동차에 치어 고통스러워하는 개를 자기 손으로 죽이

면서‘꼭 필요하지만 썩 달갑지 않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독백으로 시작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주인공은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국무장관 자리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

지만 대통령은 그가 하원에 남아 입법을 도왔으면 한다고 

말을 바꿔버렸다. 언더우드는 분노하지만 이내 이성을 찾

는다. 이후 그는 의회에서 대통령의 지지자로 행세하며 권

력 쟁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프랭크의 아내 클레어는 청정수 개발회(Clean Water 

Initiative, CWI)라는 NGO(비정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

는 클레어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우물 파는 사업을 진

행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끌어올리려 한다. 그 과

정에서 기존 직원의 반을 해고하고, 단체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했던 매니저 역시 해고한다. 프랭크와 클레어는 둘 다 

냉혹하고 권력을 향해 질주한다. 

요즈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 같은 실제 상황은 

한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을 

임명한 집권세력이 덮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건들을 하나

하나 수사하려고 움직이면서 권력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한

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따라 주리라 믿었던 검찰총장이 

자신의 주관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갔다. 결국 권력이 임명

한 법무장관이 물러나고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과 각을 세

우고 날을 세우며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수많은 카

드 가운데 한 장에 불과한 검찰총장이 카드를 움직이려 하

니 카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괴롭기 짝이 없다.‘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다. 내 편만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같은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은 용서하지 않는다. 의

견이 다른 사람은 가차 없이 내쫓는다. 이런 모습이 비단 여

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야당에서도 똑 같은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당대표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주저

하지 않고 몰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케빈 스페이시에게‘드라마 

내용이 실제 워싱턴 D.C. 정치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도 여러분께 감히 말한다.‘지금 벌어지고 있

는 한국의 실제 상황도 House of Cards의 내용과 거의 다

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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